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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핵추진잠수함 12척 건조·핵탄두에 28조 투입…"모스크바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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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영국이 2일(현지 시간) 12척의 핵추진잠수함을 새로 건조하고 핵탄두 프로그램에 150억 파운드(27조

9000억여원)를 투입하는 등 러시아 위협에 맞서기 위한 대규모 군비증강 계획을 발표한다. 사진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2025.03.15.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영국이 12척의 핵추진잠수함을 새로 건조하고 핵탄두 프로그램 발전에 150억 파운드(27조

9000억여원)를 투입하는 등 러시아 위협에 맞서는 군비증강 계획을 확정했다.

1일(현지 시간) BBC, 더타임스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일 '전략적 방위 재검토(Strategic Defence

Review)' 보고서를 발표한다.

130여쪽에 걸쳐 62개 권고안으로 정리된 보고서는 정부 승인을 거쳐 향후 10년간 국방 계획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발표될 보고서는 러시아의 '즉각적이고 긴박한 위험에 대응하는 영국군의 전투 준비태세 전환'을 권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존 힐리 국방장관은 "영국은 러시아의 군사 공격에 대비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영국의 전투준비태세를 모스크바에 알리는 메

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먼저 12척의 공격용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해 2030년대 후반부터 현행 잠수함 전력을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영국 해군은 5척으로 구성된 아스튜트급 공격용 잠수함 함대를 운용 중이다. 내년 말 취역 예정인 2척을 포함해 7척으로 이뤄

진 함대다.

이를 영국과 호주 해군이 2023년 공동 개발한 차세대 잠수함 12척으로 완전히 대체한다는 것이다.

다만 아스튜트급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어뢰와 미사일로 무장한 채 정보 수집이나 핵무기 탑재 핵잠수함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전력이다.

영국 정부는 재래식 잠수함 전력과 별도로 운용되는 핵무기 탑재 핵잠수함 강화에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핵무기로 무장하는 핵잠수함인 뱅가드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핵무기인 트라이던트 미사일 현대화에 150억 파운드를 투

입한다.

아울러 노후화된 뱅가드 함대를 대체할 드레드노트급 핵잠수함 4척을 2030년대 초반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스타머 총리는 "영국의 핵잠수함과 새로운 (공격용 잠수함) 함정이 수십년간 영국과 나토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할 예정

이라고 BBC는 전했다.

영국 정부는 잠수함 전력 강화 사업으로 2030년대까지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도 공장 6개를 신설해 탄약 상시 생산 능력을 갖추는 데 15억 파운드를 투입하고, 이를 통해 미사일·드론 등 장거

리 무기 최대 7000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스타머 내각은 국방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3%를 국방비에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현재 GDP의 2.3%인 국방비 지출 비중을 2027년까지 2.5%로 올린 뒤 2029년 총선 이후 3%로 추가 인상한

다는 계획이다.

다만 야당인 보수당의 제임스 카트리지 예비내각 국방장관은 "정부가 이를 감당할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의심스러운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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